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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2년 대중교통 이용 1년 만에 3.3억건 증가…일상시간대 이동 최대 14% 증가

- 서울시, ’22년대중교통이용현황분석… ’21년대비일상시간대최대7만건(14%) 증가

- 버스9% ·지하철12%이용건수↑…‘마스크전면해제’ ’22.9월지하철이용객26%까지상승

- 서울시민의대중교통이용특성…평균 1.23회 환승·하루 최대 58회 이용하기도

- 시, 과학적 빅데이터 기반 교통정책 실현…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마련

□ 2022년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간 총 이용건수는

34억건, 일평균 이용건수는 942만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1년 대비

총 이용건수 3.3억건·일평균 약 90만건이 증가한 것으로, 일상 시간대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이동도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 서울시는 ’21년과 ’22년 약 6,400억건의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 자료수집 범위 ※ 2021 ~ 2022년도

(지하철, 버스)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대중교통의 교통카드 승하차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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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중교통 이용건수 일평균 942만건…일상시간대 일평균 이용건수 최대 7만건(14%) 증가>

□ ’22년 대중교통 이용건수는 ’21년 대비 총 이용건수 3.3억건, 일평균 이용

건수 90만건이 증가(11%)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대중교통 총 이용건수> <연도별 버스&지하철 총 이용건수>

□ 월별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건수를 살펴보면, 실외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발표가

있었던 5월(16%)과 9월(22%)에는 평균보다 높은 증가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시간대별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건수를 살펴보면, 일상 회복에 따라 일상시간대

(10시~17시) 대중교통 이용 증가폭이 평균 12%로 출·퇴근시간대(평균 7%)보다

높은 증가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16시는 ’21년 대비 일평균 이용건수가 약 7.5만건이 증가(14%)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건수> <시간대별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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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 이용건 1년만에 1.3억건 증가…심야시간대 이용객도 증가세>

□ ’22년 서울버스 총 이용건수는 약 15억건으로 ’21년 대비 약 1.3억건 증가(9%)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이용건수도 427만건으로 ’21년 대비 37만건이

증가(9%)했다.

○ ’21년 대비 총 이용건수는 시내버스 1.2억건, 마을버스 888만건 증가했다.

□ 특히 마스크 의무 착용 전면 해제 발표가 있던 9월(18%)에는 평균보다 높은

증가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9월 시내버스 이용건수는 20%, 마을버스 이용건수는 9% 증가하였다.

□ 일상 회복에 따라 일상시간대(10시~17시) 서울버스 이용 증가폭은 평균 10%로

출·퇴근시간대(평균 8%)보다 높은 증가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16시는 ’21년 대비 일평균 이용건수가 약 2.9만건이 증가(11%)하면

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22년 막차시간 연장 및 심야버스 확대 운영으로 심야시간대(23시~03시) 서울

버스 이용건수는 ’21년 7.8만건에서 ’22년 11.7만건으로, 올빼미버스

이용도 활발히 이뤄지며 심야 이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서울버스 일평균 이용건수> <시간대별 서울버스 일평균 이용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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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의 발 “서울 지하철”…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해제로 심야통행 2.3배 증가>

□ ’22년 지하철 총 이용건수는 약 19억건으로 ’21년 대비 2억건 증가(12%)

했다. 이는 버스(9%) 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 ’22년 지하철 일평균 이용건수는 515만건으로 ’21년 대비 54만건이 증가

(12%)하였으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전면 해제 발표가 있던 9월(26%)에는

평균보다 높은 증가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3년 만에 마스크 없는 휴가철(7월, 8월)에는 21%의 증가폭을 보였다.

□ 일상 회복에 따라 일상시간대(10시~17시) 지하철 이용 증가폭은 평균 15%로

출·퇴근시간대(평균 7%)보다 높은 증가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16시는 ’21년 대비 일평균 이용건수가 약 4.5만건이 증가(16%)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영업시간제한 등의 규제 해제 및 막차시간 연장실시로 심야시간대(23시~03시)의

지하철 이용건수가 ’21년 2.9만건에서 ’22년 6.7만건으로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지하철 일평균 이용건수> <시간대별 지하철 일평균 이용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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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특성 분석…평균 1.23회 환승·최대 58회 환승하기도>

□ 서울시민들은 대중교통 1회 이용 시 평균적으로 1.23회 환승하며, ▴버스

3.3km·13분 ▴지하철 13.8km·36분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기록을 분석 결과, ▴최대 58회 이용 ▴최장 132km

이동 ▴최대 7시간 이동하는 등 다양하게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최다 이용횟수) A씨는 8시부터 20시까지 대중교통을 총 58회 이용

○ (최장 이동거리) B씨는 관악구 행운동에서 출발하여 군포, 동작구,

성남시, 강남구를 거쳐 관악구 청룡동으로 총 4번 환승. 132km 이동

○ (최장 이동시간) C씨는 성북구 장위동을 출발하여 동대문구, 성남시,

영등포구, 일산시를 거쳐 서대문구 신촌동으로 총 4번 환승. 7시간 이동

□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이동 거리는 근거리 통행(10km 이하)이 과반수 이상이

었으며, 20km 초과 통행은 15.3%로 분석되었다.

○ 10km 이하(57.6%) > 10~20km(27.0%) > 20km 초과(15.3%)

□ 대중교통 이용자 유형은 일반(81.6%)>경로(10.4%)>청소년(4.1%)>어린이(1.9%)>

장애인(1.7%)으로 분석되었다.

□ 한편, 시는 교통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중교통 통행 분석 ▴자동차 등록

현황 ▴차량 통행속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등

시민들의 일상이 정상화되는 만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통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 분석을

통해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기반을 마련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